
Bayer, 콜레스테롤 강하제 손배소 일부 해결

독일 제약기업 Bayer은 9월18일 콜레스테롤 강하제 리포바이(상품명 바이콜)와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 중 일

부를 합의를 통해 해결했다고 발표했다.

미하엘 딜 대변인은 Bayer이 개인들이 제기한 소송 중 [소수]를 해결했고 앞으로 더 많은 소송을 해결할 것

임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(SEC)에 보고했다고 말했다. SEC 보고서는 2002년 6월 제출됐으며 현재 그 내용이

Bayer의 홈페이지에 올라 있다.

그러나 Bayer이 이를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.

Bayer은 회사가 리포바이의 부작용에 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.

Bayer은 리포바이 문제와 관련해 전세계적으로 약 2000건의 소송이 제기돼 있으며 대부분은 미국에서 제기

된 것이라고 밝혔다.

2001년 8월 시장에서 회수 조치됐던 리포바이의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증상으로 사망한 사람은 전세계적으

로 100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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